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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중국 증치세 우대 희소식
KOTRA, 동북 3성 8개 산업 투자독려 … 국내기업 자금운영에 긍정적

중국 정부가 랴오닝, 지린, 헤이룽장 등 동북 3성을 대상으로 고정자산 등 자본재 투입액 전액을 공제해 기

업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증치세(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) 우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.

KOTRA에 따르면, 중국 정부는 7월부터 동북 3성에 소재한 8개 업종의 기업들에 대해 소비형 증치세 제도

를 시행키로 결정했으며, 소비형 증치세는 생산형 증치세와 달리 고정자산 등 자본재 투입액 전액을 공제해 

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설비투자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중국 정부가 지정한 8개 업종은 설비제조업(일반 설비, 전문 설비, 전기기계, 통신설비, 컴퓨터 및 기타 전자

설비, 계측기기, 사무용품), 석유화학산업(석유 가공, 코크스 제련, 핵연료 가공,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, 의

약 제조, 화학섬유 제조, 플래스틱 및 고무 제조), 야금업(철 화합물 및 비철금속 압연가공), 선박 제조업, 자동

차 제조업, 농산품 가공업, 군수산업, 하이테크산업(省급 과학위원회가 발급한 하이테크 기업증서를 수여받은 

기업 대상) 등으로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.

특히, 중국이 경기 안정화를 위해 과열 양상을 띠는 산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

운데 동북 3성에 대해 예외적으로 각종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, 해당기업들은 중

복 과세의 부담이 줄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.

KOTRA는 “중국이 세수 안정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생산형 증치세 제도를 실시하면서도 동북 3성에 대해서

는 소비형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는 동북 3성의 노후 공업기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”며 중국

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자금 운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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